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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적용되고 제거되는가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반으로 하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탐구한 질적연구이다.  

2022 년 7 월부터 9 월까지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20 명을 대상으로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해 개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이야기를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수집하며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Strauss & Corbin(1998)의 자료 분석방법으로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의 과정을 거쳐 근거이론이 도출되었고, 각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근거이론의 중심 주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였다.  

2. 맥락적 조건으로는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경’, ‘중환자실 간호사의 

막중한 업무’,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의 위중한 특성’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3. 원인적 조건으로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와 ‘해제하게 

되는 이유’ 가 도출되었다. 



 ii 

4. 중심현상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이러한 중환자실의 사회 문화적 구조 

속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함’ 이 도출되었다. 

5.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심현상에 대해 신체 보호대 사용을 ‘환자 배려에 

초점을 둠’ 과 ‘환자 건강 회복에 우선순위를 둠’ 의 작용/상호작용을 

하였다. 

6. 중재적 조건으로 ‘간호사의 경력과 숙련된 경험’ 과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와 인식’,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지지 체계’ 

가 있었다. 

7. 그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에 있어 ‘해답을 발견하게 됨’ 

과 ‘여전히 고민과 갈등 상황에 정체되어 있음’ 으로 나타났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갈등 해소를 위해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교육과 사용 및 판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적 

도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로는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 중환자실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진들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시각에 대한 질적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 신체 보호대, 억제대,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근거이론, 질적연구 

학   번: 2019-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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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Kong et al., 2021; 

Patel et al., 2018; Uzman et al., 2016),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섬망, 동요, 

수면 장애, 우울, 불안, 집중치료 후 증후군 등 부작용을(post-intensive care 

syndrome) 흔히 겪고 있다(장인실 & 최미혜, 2008; Lee et al., 2020; Lee & Kang, 

2020). 중환자실에서는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김미연 & 박정숙, 2010; 이응규 외., 2003; 조용애 

외., 2006).  

신체 보호대는 중환자실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가진 의료 기구 중 기관 

내관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Luk et al., 2015), 중심 

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말초 정맥관, 뇌 내압 모니터링 장치 및 

배액관(Jackson-Pratt drain, Hemo-vac, 흉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Gu et al., 2019; Hamilton et al., 2017). 또한, 환자의 의식과 행동이 불안정할 

때(동요, 안절부절), 낙상의 방지, 자살 사고 방지와 의료 행위를 위해, 예방적 

목적으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다(조용애 외., 2006; Luk et al., 2015).  

한편,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게서 신체적 부작용으로 발적, 멍, 부종, 

피부손상이 많게는 43.2%까지 나타났고, 심한 경우 사망하였다는 연구도 

있었다(김미연 & 박정숙, 2010; Suliman, 2018). 환자의 정서적 부작용으로는 저항, 

불편, 포기, 분노, 부정이 나타났고, 보호자에게서 우울, 무력감, 불안, 충격, 기피, 

원망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 보고되었다(강지연 외., 2013; 김미영, 2007; E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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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chau, 2000).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체 보호대의 개발이 

있었고(고현영 & 강지연, 2013; 이지은 & 구미옥, 2011), 신체 보호대의 대안으로 

약물의 사용, 전환 요법, 의사소통과 진정 요법, 통증 조절, 환자와 가족의 치료 

참여, 인지 자극, 환자 보행, 청원 경찰이 활용되었다(김진선 & 오희영, 2006; 

Kontio et al., 2010). 또한, 간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대일 간호, 의료 인력의 

확충과 침습적인 장치의 제거와 의료 기기들을 환자의 시야에서 옮기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다(김진선 & 오희영, 2006; Canzan et al., 2021). 

이러한 배경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김윤희 외., 2008; Abraham et al., 2020; 

Kong et al., 2021; Yeo & Park, 2006), 선행 연구는 노인과 요양 병원을 대상으로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침과(고일선, 2013; 곽경선 외., 2009; 박미화 & 송경애, 

2016), 신체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최금봉 & 김진선, 

2009), 신체 보호대 사용 감소의 방해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Kong & 

Evans, 2012; Kong et al., 2017; Moore & Haralambous, 2007).  

신체 보호대의 부작용, 윤리적 문제와 환자들의 인권과 관련, 여러 단체와 

나라는 지침과 법률을 제정하여 신체 보호대 사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1987년 

미국에서 최초로 ‘The Nursing Home Reform Act’ 를 만들었고, 이후 ‘Patient 

Restraints Minimization Act’ 법안을 제정하였다(The Nursing Home Abuse 

Center, 1987; Government of Ontario, 2001). 국내의 경우 2006년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지침’ 을 만들었고, 2015년 의료법에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 을 신설했지만 요양병원이 대상이었다. 2020년이 

되어서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보건복지부, 2006, 2013).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여러 지침과 법률은 신체 보호대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엄격한 정책과 사용 지침의 개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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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의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환자실의 경우 

31-43%(김기숙 & 김진희, 2000; 이응규 외., 2003; 조용애 외., 2006), 외국 

중환자실의 경우 0-76%로,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Lykke et al., 2020; Martin & Mathisen, 2005; Raijmakers et al., 

2013; Rose et al., 2016; Suliman, 2018). 

대한중환자의학회(2012)에서 2012년 ‘성인 중환자실에서 신체억제 지침’ 

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다양한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획일화된 지침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Abrahamsen, 2001; Luk et al., 2015). 선행연구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과 

중단에 간호사의 영향이 컸고(김기숙 & 김진희, 2000; Hamilton et al., 2017; 

Suliman, 2018), 신체 보호대에 대한 사용 의사결정을 주로 간호사가 하고 

있었다(Li & Fawcett, 2014; Luk et al., 2015). 즉,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침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전문직 자율성을 통해 위험과 이득의 

비율을 따져 의료진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Canzan et al., 2021; 

Rouhi-Balasi et al., 2020). 따라서, 중환자실의 신체 보호대 사용 과정에 대해 

환자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신체 보호대 사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시선과 목소리로 신체 보호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Canzan et al., 

2021).  

이에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해,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고, 중환자실이라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귀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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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 

현장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고,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 가에 대한 근거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이론방법의 질적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가? 

2.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유지하고 제거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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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신체 보호대의 개념과 적용 현황  

1) 신체 보호대 개념과 지침   

 

신체 보호대는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수동적, 물리적 장치 혹은 

기구로(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과거에는 조끼, 벨트, 사이드 레일 등을 사용해 

환자들의 낙상과 부상을 예방하고 자신과 타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에 의존하였다(Gastmans & Milisen, 2006). 한편, 미국은 1987년 신체 

보호대와 관련해 최초로 ‘The Nursing Home Reform Act’를 제정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The Nursing Home Abuse  

Center, 1987). 그리고, ‘Patient Restraints Minimization Act’ 법안을 제정해 

신체 보호대 적용을 최소화하고, 신체 보호대는 해를 끼치거나,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Government of Ontario, 2001).  

이후, 2001년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JCAHO)는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엄격한 

정책과 지침의 개발 그리고 의료진들의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충분한 의료 인력의 배치, 신체 보호대 적용 시 구체적인 기록, 그리고 

매시간 환자를 사정하도록 권고하였다(Abrahamsen, 2001).               

국내의 경우 신체 보호대에 관한 규정은 2006년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이어 2013년 신체 보호대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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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판단 아래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최소 2시간 

마다 환자 상태 사정 및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신체 보호대에 관한 법률은 두 차례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제정되었다. 

2014년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한 이후 2015년 요양 병원을 

대상으로 ‘신체 보호대 사용 기준’이 의료법에 신설되었다. 2018년 발생한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상태에서 구조가 늦어졌고, 202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 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국내외 여러 단체는 신체 보호대 적용에 관한 지침과 법을 통해 신체 보호대가 꼭 

필요한 경우 신체 보호대 적용 전 사전 동의를 받고,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 기록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중환자실 신체 보호대 적용 현황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호대의 종류에 대한 연구로 요르단의 

5개 국립병원과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적용된 보호대의 종류는 손목 

보호대가 79.1%, 미국의 경우 5개 중환자실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서 신체 보호대 

종류 중 손목 보호대의 적용이 99%였고, 1%의 경우에서 사지 보호대를 

적용하였다(Lawson et al., 2020; Suliman, 2018). 국내의 경우 63.9%에서 손목 

보호대, 사지 보호대 16.5%, 흉부 보호대 7.0%로 대다수의 경우 신체 보호대로 

손목 보호대가 적용되고 있었다(김미연 & 박정숙, 2010).  

중환자실의 신체 보호대 적용 현황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로는 미국의 

5개 성인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18개월 전향적 연구에서 입실 48시간 안에 

16.6%의 환자에게 보호대가 적용되었다(Lawson et al., 2020). 2015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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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25개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23%의 환자가(Van der 

Kooi et al., 2015), 2017년 5개의 공공 병원과 1개의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5개의 

중환자실을 조사한 요르단에서의 연구에서는 35.8%의 환자가(Suliman, 2018), 

2017년 중국 난퉁 대학 병원의 3개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61.2%의 

환자가(Gu, et al., 2019), 캐나다의 경우 2016년 SLEAP Trail의 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 결과는 76%의 환자가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ose et 

al., 2016). 연구 기간 동안 1건의 신체 보호대 적용도 발생하지 않았던 노르웨이 

연구도 있어 신체 보호대 적용이 0-76%로 다양하였다(Martin & Mathisen, 2005).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2006년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6개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1.4%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가 적용되었다(조용애 외., 

2006). 1999년 서울 소재 대학 2개의 부속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환자실의 신체 보호대 적용은 33.8%로 나타났고(김기숙 & 김진희, 2000), 

2010년 D광역시 소재의 대학 병원의 5개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34.3%였다(김미연 & 박정숙, 2010). 2002년 서울소재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신체 보호대 적용은 43%로 국내 중환자실 신체 보호대 적용 현황은 31-

43%였다(이응규 외., 2003). 그러나, 국내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연구였고, 국내 신체 보호대에 

대한 연구는 노인과 요양병원(고일선, 2013), 그리고 요양병원 간호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진선 & 오희영, 2006).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시간과 빈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낮 근무 시 가장 

빈도가 많았으며, 신체 보호대 적용 시간은 밤 근무에서 가장 길었으나, 그 빈도는 

가장 낮았다(조용애 외., 2006). 주로 인수인계 시간에 신체 보호대가 적용되었고, 

주말보다 주중에 신체 보호대 적용이 많았다(김미연 & 박정숙, 2010; 조용애 외., 

2006; Suliman, 2018). 입실 경로에 따른 신체 보호대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응급실과 병동을 통해 입원한 경우 신체 보호대 적용과 유지 기간이 수술 후 입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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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비해 높았다(이응규 외., 2003; 조용애 외., 2006). 

입실 원인은 호흡 부전이 68%, 이어 패혈증, 위장관계, 신경계, 대사계, 

심혈관계 순으로 나타났다(Luk et al., 2015). 신체 보호대가 적용된 중환자실 

규모에 대한 연구로 국내 신경외과 중환자실이 48.4%로 제일 높았고, 이어 내과계 

중환자실 40.1%, 흉부외과 중환자실 29.8%, 일반외과 중환자실 19.9%, 그리고 

심혈관계 중환자실 10.9%로 나타났고, 요르단의 연구에선 외과계 중환자실 

57.1%로 가장 높았고, 내과계 중환자실 34.8%, 그리고 심혈관계 중환자실에서 

33.3%로 나타났다(김미연 & 박정숙, 2010; Sulim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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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선행연구 

1) 신체 보호대 적용 목적과 판단 

 

국내 중환자실에서 보호대 적용의 주된 이유로 간호사가 환자의 의료기기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자의 의식과 행동이 

불안정할 때, 낙상 방지, 자살 사고 방지, 의료 행위를 위해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연 & 박정숙, 2010; 이응규 외., 2003; 조용애 외., 2006). 

한편, 캐나다의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계적 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가 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요 43%, 안절부절 17%, 그리고 

예방적 목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17% 였다(Luk et al., 2015). 

미국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중 기관 내관이 

신체 보호대 적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기관절개관을 가진 환자에서는 신체 

보호대 적용이 낮았다(Lawson et al., 2020). 스페인의 신체 보호대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환자, 대인관계 그리고 상황적 요인이 신체 보호대 적용에 영향을 

주었다(Via-Clavero et al., 2020). 신체 보호대의 적용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이란의 정신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보호대는 통제의 목적, 치료의 

목적,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였고(Moghadam, et al., 2014),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는 일상적인 간호로 신체 보호대를 위험상황을 피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의도하지 않게 제거되거나 이탈된 의료 기기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Canzan, et al., 2021). 

중국의 연구에서는 간호 인력의 부족, 적절하지 않은 병동 환경 등 병원의 

부적절한 경영과 신체 보호대를 통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한 병원의 분위기가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Cui et al., 2021). 이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가 적용되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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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환경과 분위기까지 신체 보호대 적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지식이 신체 보호대 적용에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였고(Ha, 2019), 지식이 증가하면 신체 보호대 적용에 대한 

태도와 간호 수행능력이 높아져 신체 보호대의 적용을 기피하고 올바르게 

수행한다고 하였다(김미선, 2021). 신체 보호대 적용 판단 근거와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서 인도의 경우 대부분 간호사가 위험과 이득의 비율을 따져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에게 신체 보호대의 적용을 제안, 적용하였다(Canzan et al., 2021). 중국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의도하지 않은 기관 내관 이탈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였다(Canzan et al., 2021). 국내의 경우 과거 신체 보호대에 대한 

지침 개발 전 국내 연구에서 신체 보호대를 의사에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경우는 7.8%에 불과했고, 42.2%의 경우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였다(김기숙 

& 김진희, 2000). 

한편, 2006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 보호대 관련 지침(보건복지부, 2006) 

개발 이후에도 중환자실 입실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 적용의 판단을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미연 & 박정숙, 2010). 이를 요약하면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에 대한 지침과 법률이 정하는 제도적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과 판단을 통해 신체 보호대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체 보호대 대안과 중단 

 

의료법은 신체 보호대의 사용 전 대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이에 중환자실에서는 약물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일대일 간호, 전환 요법(오락 요법, 작업 요법, 음악 요법, 미술 요법, 원예치료요법, 

이완요법), 간호 인력의 확충이 있었고(김진선 & 오희영, 2006), 재인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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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의사소통과 진정 요법, 동요에 대한 사정과 중재, 통증 조절, 가족 혹은 

친구의 참여, 항 정신병 약 투약, 인지 자극, 환자 보행 등이 제시되었다(Kontio et 

al., 2010). 

간호 환경 개선, 환자를 치료에 적극 참여시키기, 권위와 힘을 활용한 남자 

간호사 혹은 청원 경찰의 활용도 보호대 대안으로의 효과가 있었다(Kontio et al., 

2010). 한편,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간호사는 진정요법이나 인공 

호흡기를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친밀감을 조성하거나 의사소통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안 중 하나이고, 침습적인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의료 기기들을 환자의 시야에서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Canzan et al., 2021). 

또한, 신체 보호대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신체 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체 보호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신체 보호대 중단 이유와 시점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의료 기구의 제거 48.2%와 안정된 행동일 때 25%, 안정된 의식 

수준 8.3%였고, 사망 및 전실에 의해 신체 보호대를 제거하였다(이응규 외., 2003; 

조용애 외., 2006).  

외국의 연구에서는 43%의 간호사가 본인의 근무시간 중 보호대를 풀어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보호대 제거의 원인은 첫째, 환자가 차분하고 협조적일 

때가 75%, 이어서 보호자 혹은 가족이 옆에 있을 때였다(Luk et al., 2015). 

스페인의 연구로 정책과 신체 보호대의 대안이 마련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 의도가 낮았고,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경우 신체 보호대 적용 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Via-Clavero et 

al., 2020).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옆에 있는 경우 

신체 보호대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Canzan et al., 2021).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정적인 의식 상태와 행동이 보호대 제거에 영향을 미치고, 보호자가 환자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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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신체 보호대가 중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은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 보호대 

적용 감소와 부작용 감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외국의 경우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보호대 적용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Abraham et al., 2020). 그러나, 국내의 경우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간호학생과(Kong et al., 2021) 노인과 요양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박미화 & 송경애, 2016; 최금봉 & 김진선, 2009), 종합병원(Yeo & 

Park, 2006),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으로 

제한적이었다(김윤희 외., 2008).  

신체 보호대의 적용 감소를 방해하는 이유로 질적 합성 연구를(meta-

synthesis) 통해 장기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 

불명확하고 불일치한 신체 보호대에 대한 정의와 신체 보호대 적용 감소 중재, 

신체 보호대의 적용과 중단 전환의 어려움,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상의하달식 결정, 교육과 자원의 불 충분을 이유로 꼽았다(Kong et al.,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 연구였고, 국내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한 연구가 있지만(Kong & Evans, 2012), 의료 환경과 목적이 다른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신체 보호대 적용 감소의 방해 이유를 

파악하고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3) 중환자실 신체 보호대 부작용과 인식  

 

신체 보호대 적용에 따른 신체적 부작용의 경우 요르단의 연구에서는 발적 

26.1%, 멍 15.7%, 부종 7.8%로 나타났고(Suliman, 2018), 국내 대학병원의 5개 

중환자실의 연구에선 43.2%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고, 멍 43.3%, 부종 33.8%, 피부 

손상 16.2% 그리고 발적이 5.4% 발생하였다(김미연 & 박정숙, 2010).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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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말초 순환, 맥박 사정, 사지 운동, 감각 

사정, 자세 유지 등의 간호 활동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조용애 외., 2006). 

간호사는 가장 흔한 부작용인 피부 손상과 부종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활동 

이외에도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형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를 개발해 손목 부위의 움직임을 줄이고, 신체 보호대로 인한 부종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이지은 & 구미옥, 2011; 고현영 & 강지연, 2013).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의 감정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의 69.8%가 

저항했고, 불편, 포기, 분노, 부정과 무반응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였으며, 단 

2.1%만이 신체 보호대 적용에 동의하였다(김미연 & 박정숙, 2010). 이는 중환자실 

환자가 보호대를 안전벨트로 인식하고, 나아가 저항, 공포, 포기, 감수의 4가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김미영, 2007).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부작용은 환자의 보호자와 가족에게도 나타났다. 

보호자는 우울, 무력감, 불안, 충격, 기피, 그리고 악의 반응 순으로 나타냈고, 

보호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호자가 배우자일수록, 보호대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이전에 가족의 억제된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보호대 사용에 대해 

간호사의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였을 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강지연 외., 

2013). 외국의 경우 환자의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슬픔, 끔찍함, 

울음과 죄책감을 느낌, 무력함, 놀람, 억울함 등 부정적으로 느꼈다(Hardin et al., 

1993). 이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가족에게도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인식, 태도와 감정에 대한 연구로써 이탈리아 

간호사 대다수의 경우 불안, 연민, 좌절, 그리고 동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습관처럼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필요성을 정당화하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간호로 생각하였다. 또한, 직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체 보호대를 적용 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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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보장되고 침습적 의료기기의 제거를 예방할 수 있어 안심되기에, 평화로운 

느낌을 가진 간호사도 있었다(Canzan et al., 2021).  

인도의 간호사는 도전적이고 어렵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Moghadam et al., 2014). 국내의 경우 중소 병원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양적연구에서 신체 보호대는 문제행동의 관리, 의료적 

처지의 유지 장치로 인식했고(김남석, 2017), 장기요양시설 간호사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느끼면서도 윤리적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김진선 & 오희영, 

2006).  

이처럼 외국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환자와의 상호작용,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 방식, 

보호자와의 상호작용,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이 달라 국내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라는 맥락 속에서 신체 보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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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이론방법 

 

양적연구가 이미 알려진 지식들을 기반으로 이론의 검증을 강조한다면, 

질적연구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간과 사회 현상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연구는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현상을 

실제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 해석하고, 나아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이명선 외., 2018).  

근거이론이란 자료에 근거를 둔 질적 연구방법(Grounded Theory 

Method)를 뜻하며, 이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생성된 결과인 이론(Grounded 

Theory)을 의미한다. Glaser와 Strauss는 자료에 근거해 연구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추상화 수준에 따라 실체적 코딩과 

이론적 코딩 두 단계로 제시하였다(Glaser et al., 1968).  

이후 Strauss와 Corbin(1998)은 근거이론을 체계화하여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의 체계에 패러다임 모형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해 귀납적과 연역적 

분석도 강조했는데, 이는 Glaser와 함께 창안한 근거이론 방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Charmaz의 근거이론은 상대론적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론적 코딩의 전략은 

유지하지만 설명보다 이해를 강조하고, 이론 생성에 해석적 방법을 

도입하였다(Charmaz, 2013, 2014; Creswell & 조흥식, 2010). 

1967년 Glaser와 Strauss는 근거이론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가 창시하고 

이후 Blumer(1969)가 발전시킨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신경림 외., 2004). Blumer(1969)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인간의 행동은 의미와 

상징에 기반을 두고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의미에 의해 부여한 상징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내재화되고 인간과 집단의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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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해석적 과정에 의해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된다고 하였다(Blumer, 1969). 

Blumer(1969)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의 전제를 세가지로 정리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언어나 사물 같은 외부 대상이 가지는 상징에 근거해 행동을 하며, 

그 대상의 상징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생기고, 이러한 상징은 

해석적 과정을 통해 다뤄지고 수정된다고 했다(이명선, 2009; Blumer, 1986). 

근거이론은 지속적 비교분석, 이론적 표본추출,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포화, 

이론적 메모, 코딩 체계와 이 모든 과정을 순환적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Glaser, 1978; Glaser & Strauss, 2017). 이러한 근거이론은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연관된 변화, 과정, 결과에 대한 이론들을 생성하는데 

유용하다(Creswell & 조흥식, 2010; Kearney, 1998).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서 중심 현상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뤄지고, 

조절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건이다. 원인적 조건은 행위를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이며, 맥락적 조건은 현상이 놓여 있는 하나의 속성들의 나열이며, 중재적 

조건은 특정한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는 조건이다.  

작용/상호작용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 수행, 반응하는 전략이며 참여자들이 

중심 현상과 관련된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이다. 그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대답이며(김지은, 2019; 신경림 외., 2004; Strauss, 2001), 

연구자는 개방 코딩, 축 코딩, 그리고 선택적 코딩을 거쳐, 이론을 개발하게 

된다(이명선 외., 2018; Creswell, 2007). 

따라서 이러한 근거이론방법은 현장에서 얻은 자료에 근거해 행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인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 과정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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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는 

어떠한 상황 속,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가? 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Strauss & Corbin, 

1998). 

 

2.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모집 

 

본 연구 참여자는 경력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1달 이상 근무하였고, 신체 

보호대를 1회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는 간호사이다.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목적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방법(snow ball sampling)으로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첫 번째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동료 간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보여주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자료가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드는 시점에 참여자는 총 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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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2022년 7월부터, 자료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2022년 9월에 종료하였다. 

참여자와 반 구조화된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녹음을 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며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일대일 심층 면담이 진행되는 인터뷰 과정 동안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면담 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편의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 목적과 자료 수집의 방법 그리고 녹음 후 

전사 됨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 보장 및 연구 종료 후 자료의 파괴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연구 참여의 중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자필 동의를 받은 뒤 면담을 

시작하였다.  

질문은 ‘신체 보호대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로 면담이 시작하였고, 추가 질문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신체 

보호대는 어떤 것이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과정은 어떠 한가요?’,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나요?’, ‘신체 

보호대를 사용을 지속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상황과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와 

신체 보호대 사용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신체 보호대의 대안을 

사용하는지, 표준화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후 전사 과정과 분석 과정을 통해 다음 번 면담에 사용할 면담 

질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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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와의 대면 면담은 대부분 1회 이뤄졌으며, 20명의 연구 

참여자중 18명은 1회, 2명은 2회 면담을 수행하였다. 일대일 심층 면담 시간은 최대 

2시간, 평균 50분 정도였다. 참여자가 면담 종료 의사를 밝히거나,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담은 종료되었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장소, 스터디 카페, 대학 강의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하면 

되묻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언어적 

표현 외에도 면담 중 연구자에 의해 관찰되는 연구 참여자의 비 언어적 행동을 

메모하여 기록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 분석 중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2차 면담을 전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 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사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전사(verbatim) 하였으며 구체적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신체 보호대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 한가요? 

3. 신체 보호대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4.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기 전 사용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고민을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신체 보호대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 보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6. 신체 보호대 사용의 대안에 대해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7. 신체 보호대를 중단하게 된 상황과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8. 다른 의료진과 신체 보호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본 적 있나요?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9. 신체 보호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자 보고 갈등 해본 적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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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 면담 후 직접 자료를 전사하였고, 

분석과 자료를 재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속적 비교방법을 수행하였다(이명선 

외., 2018; Creswell & Poth, 2018).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고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 단계를 

거쳐 자료를 범주화 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첫번째 단계는 개방 코딩(open coding)과정으로, 수집된 자료를 쪼개고 

검토하며, 비교와 분석 단계를 통해 개념화와 범주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를 줄 단위 코딩을(line by line coding) 통해 단어, 줄, 문장, 

문단과 문서 전체 수준에서 분석하며 코딩하였고, 더 높은 추상성을 가진 코드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주로 표현 하였다(이명선 외., 2018).  

두 번째 단계는 축 코딩(axial coding) 과정으로, 연구자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연결하며, 범주들의 특성인 속성과 그 속성을 차원의 연속성 상에 속성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이 과정에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원인적 

조건(caus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rning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과 

결과(consequence)로 분석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해 설명하였다(신경림 외., 

2004; Strauss, 2001). 

마지막 단계인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은 이론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가장 먼저 연구 현상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핵심범주를 결정 하였고, 

범주와 핵심범주의 관계를 제시하고 검토해 이론적 타당성을 부여하였다(Strauss, 

2001). 이론적 메모를 활용하였고 자료를 틀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이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이명선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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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4가지, 

신뢰성(credibility), 적용 가능성(Fittingness), 감사 가능성(Auditability과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 항목을 적용하였다(Guba & Lincoln, 1989; Sandelowski, 

1986).  

 

1) 신뢰성(credibility) 

 

신뢰성(credibility)은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면담 내용이 사실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으로 인한 

연구자의 편견과 가정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영향을 이해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의 진술과 경험을 경청하고 맥락을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반영하였다. 면담 중 참여자의 진술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다시 질문하여 참여자의 의도를 정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2) 적용 가능성(Fittingness) 

 

적용가능성(Fittingness)은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내용으로,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다른 상황과 맥락에 

적용이 가능한지, 독자가 연구결과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험에 의미 있게 적용할 



 22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인 근무 경력, 근무지 등을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였다. 

 

3)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은 질적 연구 과정의 일관성과 연구 시간, 기간, 

자료의 수집, 자료 분석 방법 및 연구자가 적절히 관여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양적 

연구의 신뢰성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자료로부터 주제, 개념 그리고 범주가 도출된 

의사결정의 발자취를 검사해 볼 수 있을 때 감사 가능성이 확보되기에, 연구자는 

연구 전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연구결과에 적합한 인용문들을 제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중환자실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2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전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지도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다. 

 

4)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뢰성, 적용 가능성과 감사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밝히고, 선입견을 최소화하여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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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본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앞서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근무하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였고,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다. 대학원 과정 중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고, 대한질적연구학회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론과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에 대해 지식을 얻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아울러, 연구 과정 동안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원들과 매주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질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질적연구 논문 지도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지도 

교수에게 수시로 점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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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와 승인(IRB No. 2207_001-001)을 받고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담 방법과 자료 분석 절차, 익명성과 비밀 

보장, 수집된 자료의 보관 및 연구 이외의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로 이름과 연락처는 연구 진행과정 중 추가 면담 

혹은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연구 종료 후 파괴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진행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뒤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설명문과 동의서에 대해 충분히 읽고 판단할 시간을 주었으며,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과 동의서 1부는 참여자가 연구 종료 시까지 보관하였고,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후 감사함의 표시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에 암호화 처리를 해 

연구자 외 타인의 접근을 막았으며, 전사된 자료도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류함에 보관하여 잠금 장치를 하였다. 환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개인 정보는 ID 

번호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인용할 때도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추측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종료 시점에 녹음 원본은 파괴하고, 전사된 내용 등 

연구자료는 연구자의 암호가 걸려있는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서면 

동의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고, 보관 기관이 지나면 

지침에 따라 파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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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 과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신체 보호대 사용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시행한 뒤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목적적 표출법을 사용하여 모집하였고 여성 16명, 남성 4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9명, 30대가 10명, 그리고 40대가 1명으로 평균 29세였다. 임상 

경력은 1년에서 3년 미만이 3명, 3년에서 5년 미만 5명, 5년에서 10년이 9명, 10년 

이상이 3명이었고, 평균 근무 경력은 5년 9개월이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녹음 

자료를 전사한 뒤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가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Table 1].  

분석 과정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 과정을 거쳤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라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개방 

코딩 과정에서 지속적 비교분석과정을 거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에 이름을 

붙이며 범주화 해 개념을 도출하였고, 유사한 개념들을 다시 분류해 33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위 개념들을 추상화하여 최종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축 코딩 분석 과정에서는 도출된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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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번호 성별 나이 임상 경력 근무 부서 결혼 유무 종교 

1 남 28 1년 6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천주교 

2 여 32 10년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3 여 30 6년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4 여 33 10년 1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기혼 무교 

5 남 31 4년 8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6 여 27 4년 3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7 여 31 7년 5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8 여 32 6년 8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9 여 25 7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천주교 

10 여 40 12년 외과계 중환자실  기혼 무교 

11 여 30 7년 8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기혼 무교 

12 남 33 9년 3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천주교 

13 남 32 7년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14 여 30 7년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15 여 28 5년 4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16 여 25 3년 2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17 여 25 1년 8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18 여 25 1년 1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기독교 

19 여 26 3년 3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20 여 26 3년 1개월 외과계 중환자실  미혼 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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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radigm model of using physical restraint among nurses in a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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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환자의 위중한 특성’ 이었다. 중환자실의 특성으로는 ‘중환자실 내 

여러 진료과’ 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치료과정의 환자’를 간호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느끼기에 ‘환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간호사에게 물었고’, 간호사는 ‘항상 바쁘고, 인력이 부족한 중환자실’ 에서 

근무하며, ‘신체 보호대 사용을 단시간 내에 결정해야’ 했고, ‘신체 보호대의 

1차 사용을 간호사가 판단’ 하고 있었다. 일반 병동 환자와는 달리 외과계 

중환자실 수술 후에 입실하는 환자들은 ‘환자의 중증도가 높았고’, 중환자실 

환자는 ‘다양하고 많은 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이 빠지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환자실 

‘환자 상태가 급변하고, 급변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환자들 중 ‘Acting 

out하는 환자들’ 이 있었으며, 이러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여러 이유로 

‘환자 곁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 했고, 환자들로 인해 중환자실 간호사는 

‘근무 중 위험’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적용한 신체 보호대를 ‘해제하게 되는 이유’ 

는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진정 됨’ 혹은 ‘간호사가 업무와 환경을 조정 

가능하게 됨’ 이었다. 이처럼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 했고, 간호사 스스로 윤리적 측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동료 간호사와 의료진과의 ‘외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으로 적용하려 함’, ‘환자와 

보호자가 받아드릴 수 있게 근거를 찾음’,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함’, ‘신체 보호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 노력함’ 과 같이 

‘환자 배려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간호사에 따라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판단함’ 과 ‘간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함’ 과 같이 ‘환자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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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배려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는데 ‘간호사에 따라 간호 역량이 다름’ 과 

‘간호사 개인의 신체 보호대 경험이 다름’ 과 같은 ‘간호사의 경력과 숙련된 

경험’ 이 영향을 미쳤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상반된 태도와 인식’ 은 ‘환자 건강을 

위해 사용함’ 과 ‘간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함’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도와주는 ‘주변의 다양한 지지 체계’ 는 ‘동료 간호사들의 상시적 도움과 권유’ 

와 ‘중환자실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과 정책’ 이 있었고, ‘간호사에게 신체 

보호대 사용을 위임한 의사’ 는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함에 있어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함에 있어 ‘상시 

적용하거나, 신체 보호대 사용에 무감각’ 하게 되어 ‘여전히 고민과 갈등 상황에 

정체되어 있음’ 의 결과로 남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함’ 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함’ 의 결과로 ‘해답을 발견하게 됨’ 이 나타나기도 

했다 [Figure 2].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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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according to Paradigm Model 

 

핵심 범주 :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패러다임 

분류 

Categories Subcategories 

맥락적  

조건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경  중환자실 내 여러 진료과가 근무함 

다양한 치료과정의 환자들 

중환자실 간호사의  

막중한 업무  

신체 보호대의 1차 사용을 간호사가 판단함 

신체 보호대 사용을 단시간 내에 결정해야함 

환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간호사에게 물음 

인력이 부족하고, 항상 바쁜 중환자실 간호사 

중환자실 환자의 위중한 특성 환자 중증도가 높음 

환자가 가진 다양하고 많은 관 

관이 빠지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짐 

원인적  

조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환자 상태가 급변하고, 급변할 가능성이 있음 

Acting out하는 환자가 있음 

간호사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함 

간호사가 환자 곁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해제하게 되는 이유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진정 됨 

간호사가 업무와 환경을 조정 가능하게 됨 

중심   

현상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함 

내적 갈등(윤리적) 

외적 갈등(동료 간호사, 의료진) 

작용/ 

상호작용 

환자 배려에 초점을 둠  

 

최소한으로 적용하려 함 

환자와 보호자가 받아드릴 수 있게 근거를 찾으려 함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함 

신체 보호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 노력함 

환자 안전에 우선순위를 둠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판단함 

신체 보호대를 치료 과정의 하나로 생각함 

중재적  

조건 

간호사의 경력과 숙련된 경험 간호사에 따라 간호 역량이 다름 

간호사 개인의 신체 보호대 경험이 다름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와 인식 

환자 건강을 위해 사용함 

간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함 

주변의 다양한 지지 체계 동료 간호사들의 상시적 도움과 권유 

간호사에게 신체 보호대 사용을 위임한 의사 

중환자실 신체 보호대 사용 및 기록 지침에 따름 

결과 여전히 고민과 갈등 상황에 

정체됨 

상시 적용하거나, 보호대 사용에 무감각해짐 

해답을 발견하게 됨 책임감을 가지고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함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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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sing physical restraint among nurses in a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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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I. 맥락적 조건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신체 보호대 사용에 중환자실의 환경과 

간호사의 업무, 그리고 환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중환자실은 하나의 진료 부서가 아니라 여러 진료과 의사들과 상호작용하며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는 경증부터 중증 

환자까지 다양했고, 환자가 가진 관의 개수와 종류, 그리고 환자의 치료과정이 

동일하지 않고 천차만별이었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보호대와 

관련한 의사소통은 거의 하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판단 내려야 했다. 

이처럼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간호사에게 묻는 중환자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경’, ‘중환자실 간호사의 막중한 업무’,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의 위중한 특성’ 이 도출되었다.  

 

가.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경 

(ㄱ) 중환자실 내 여러 진료과가 근무함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는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진료 과가 

다양하여 신경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기

타 진료과 환자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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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진료과가 다양한데, 메인으로 오는 일반외과(GS)와 흉부외과, 정형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다양한 과의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PR 22) 

 

연구 참여자들은 신경과 환자와 때로는 수술을 받은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 뿐 

아니라,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 흉부외과 중환자실 환자를 간호하기도 하였다. 

 

(ㄴ) 다양한 치료과정의 환자들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 한 환자들의 치료 과정은 비교적 경증인 환자부터 

급성기, 중증의 환자와, 응급상황인 환자, 그리고 임종에 가까운 환자까지 

다양하였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병동에서 예정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온 환자, 응급실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 그리고 병동에 있던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우다.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된 환자는 다양한 국적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격리실에 격리가 되거나 재원기간이 짧거나 길 수 있었다. 

 

질병에 따라서... 질병은 물론 종류도 다르지만 너무 다이나믹하고 질병의 

그 깊이도 다 달라요. (PR 04) 

 

간호사는 중환자실 환자의 정서 상태를 크게 2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마취 상태의 환자, 협조가 안 되고 비몽사몽 하거나 깜빡깜빡 하는 환자, 불편하거나 

불안함을 호소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소리를 질러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환자였다. 둘째는 진정이 될 수 있거나 대화와 협조가 되고, 의지가 있어 치료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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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환자였다. 

 

환자분이 섬망이나 아니면 워낙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는 분이어서 이리터블 

할 때, 말을 해서 진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달래도 되는 상황이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PR 11) 

 

참여자 중 일부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가 환자의 

질병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흥부외과, 머리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모든 머리 수술한 사람이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로 머리 안 건드는 사람, 

다른 장기 건든 사람들은 풀어줘도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PR 02) 

 

  중환자실 간호사 중 일부는 같은 뇌 수술을 한 신경외과 환자라도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전두엽에 병변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의사소통이 더 힘든 경우도 있었고,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늦는 경우도 있었다. 

 

나. 중환자실 간호사의 막중한 업무 

(ㄱ) 신체 보호대의 1차 사용을 간호사가 판단함 

 

대부분의 경우 중환자실 간호사가 1차적으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 옆에 계속 있고, 

신체 보호대 사용이 의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라고 느끼고 있으며, 신체 보호대에 

대해 의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사용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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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사이 경력과 성향에 상관없이 가슴 보호대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환자가 이리터블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게 의사들은 모르고 지

나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봐야 될 환자도 많고 하니까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옆에서 보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더 판단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PR 13) 

 

의사가 가끔은 보호대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먼저 요청하지 않고, 

간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일부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동료 간호사와 신체 

보호대와 관련해 의사소통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다른 간호사와 이야기하거나 

주저하기 보다는 담당 간호사가 판단한다고 하였다. 

 

어... 따로 억제대를 적용했다고 해서 보고를 하지는 않고,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될 때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레스트레인을 적용해 

놨어요. 의사가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있어도... 억제대 

적용했다고 옆 간호사나 책임 간호사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PR 01) 

 

한 참여자는 때로는 시간이 충분하면 동료 간호사와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해 가끔씩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보호대 사용과 관련해서 간호사가 

의사 혹은 동료 간호사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해 의사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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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신체 보호대 말고도) 더 얘기 나눌 게 많고, 이 사람 억제대를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하나 하나로 주치의한테 전화를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주치의들은 병동에서 억제대 하는 걸 얘기를 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할 거면 하고 이건 우리 간호사의 판단으로 

해도 되거든요. (PR 07) 

 

한 참여자는 신체 보호대를 이미 적용한 환자이지만, 추가적인 약물 중재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혹은 의사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경우에만 의사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신체 보호대와 관련해 의사소통의 부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이 예상 가능한 답변이고, 간호사의 의견에 대체로 의사가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간호사도 있었다. 또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간호사가 보호대 적용 

증이 아닌 환자에게 보호대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고, 간호사들의 판단에 

따라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뒤 의사가 처방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ㄴ) 신체 보호대 사용을 단시간 내에 결정해야 함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관을 빼려는 찰나를 발견한 간호사는 하던 일을 멈추

고 뛰어가서 우선 관이 빠지지 않게 환자 행동을 제지하고, 신체 보호대를 빠르게 

선 조치한다고 하였다. 때로는 신체 보호대를 먼저 적용해달라고 하는 의사도 있었

으나, 대부분의 경우 간호사가 먼저 신체 보호대 사용을 판단해 적용하고 있었다. 

 

신체 보호대를 했었는데 빠진 경우에 제일 급박해요. 손이 올라와서 뭔가 

관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보면 '아, 묶어야 돼' 하면 0.1 초?  바로 묶어요. 

(판단 시간이) 오래될수록 안 좋은 거 같아요... 묶을까 말까? 하면 이미 끝

났어요... 0.1 초. 간호사라면 0.1 초. (PR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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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중 한 간호사는 감염환자의 경우라도 신체 보호대를 급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간호사 본인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달려가서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다 하기도 하였다. 

 

(ㄷ) 환자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간호사에게 책임을 물음 

 

중환자실에서는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황에도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다. 간호사와 의사의 동반 책임, 직접 제거한 환자의 책임과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나눌 때, 관이 빠진 상황과 처방 유무와 신체 보호대의 적용 

유무에 따라 관이 이탈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달라져야 하지만,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느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잘 묶어 놨는데 이 사람이 빼려면 뭐든 뺄 수 있어요. 이빨로 뺄 수도 있는

데 그거를 담당 간호사 책임으로만 돌리는 추세이니까. 경력이 차면 어련히 

잘했는데 환자가 감당이 안 됐나 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환자가 잘못했다

고 해 주겠지만. 특히 신규 때나 아직 미숙한 간호사라고 대우를 받을 때는 

무조건 간호사 잘못이 되잖아요. 보호대를 했는데도 뽑았을 때 병원에서 책

임 소재를 묻는 거의 90% 이상 간호사한테 묻는다고 생각을 해요. (PR 11) 

 

환자가 관을 제거하게 되면 관을 제거한 주체는 환자이지만 중환자실 동료 

간호사와 의료진에게 ‘관을 빼먹은 간호사’로 소문이 나고, 같은 근무 시간이 아니

었던 간호사들도 모두 알게 되어 때로는 담당 간호사가 불명예를 느낀다고 하였다. 

 

나의 불명예... 계획되지 않은 발관을 하면 보통 말이 돌잖아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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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었다. 누구 담당일 때 환자가 발관을 했다. 혹은 중심 정맥관을 

환자가 뽑았다. 그때 손은 어땠니, 환자가 이리터블 했는데 왜 손을 안 

묶었냐 이런 비난의 느낌도 있어요. (PR 04) 

 

환자가 관을 제거한 사실과 담당 간호사가 근무를 같이 하거나 근무를 같이 

하지 않은 동료들에게도 알려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일부 간호사들은 관을 제거한 

환자를 담당하던 간호사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걱정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저는 그 날 튜브가 빠지도록 둔 간호사가 된 거죠. 사실 내가 뺀 게 아닌데 

전 빼도록 방치한 간호사가 된 거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 같아요...뭘 

해도 (경력 간호사가) 이렇게 보호대를 매라고 해서 다음에 그대로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모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있어? 

이러니까 환자가 이런 걸 빼먹지 하더라고요. (PR 11) 

 

관이 빠졌을 때 간호사로부터 날아오는 비난도 있었지만, 의사가 간호사를 

비난하고 책임을 물으며 짜증내는 경우도 있었다. 의사는 간호사와 달리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고,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속상해하지 

않는다 하였다. 간호사에게 비난과 책임은 외부에서 날아오기도 하였지만, 환자가 

관을 스스로 제거하게 되면, 담당 간호사는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관이 빠질 

경우 사직까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우린 대부분 폐 수술 환자들은 체외막 산소화 장치있다고 다 묶어 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할 때마다 빼먹으면 

진짜 나는 죽겠다, 나는 사직이구나 생각하죠. (PR 07) 



 39 

 

대부분의 경우 관이 빠지게 되면 이와 관련해 관을 직접 제거한 주체는 

환자이지만,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고서를 쓰게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중 

환자가 가진 관이 빠지는 경우 의사가 보고서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간호사도 있었다. 

 

(ㄹ) 인력이 부족하고, 항상 바쁜 중환자실 간호사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중환자실 간호사는 항상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중환자가 생기거나, 불안정한 

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력이 그 환자에게만 메여 있을 수 없는 중환자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1분 1초 계속 환자를 볼 수도 없고, 일대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인력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긴 

하거든요. (PR 13) 

 

한편,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환자의 다양한 

신체 부위에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호대의 종류가 다양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발목에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도 

손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검은 띠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리용 신체 보호대가 

구비 되어있지 않아 환자가 힘이 세거나 발로 차는 경우 신체 보호대가 끊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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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용 신체 보호대도 손목에 하는 걸로 똑같이 하는데 뼈가 두꺼우신 

분들은 하면 발목 쪽은 금방 뜯어지거든요. 발로 펑펑 차면 다 끊어져요. 

다리용이 따로 두꺼운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PR 07) 

 

중환자실 간호사는, 보호자가 상주하여 환자 옆에서 정서적 안정과 도움을 

주는 일반병동에 비해, 보호자가 없는 중환자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여러 

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다른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 코로나로 가족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보호자가 옆에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보호자를) 

옆에 두게 하면 보호대를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최근에는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보호자가 상주하는 게 어려워요. (PR 04)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양한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위험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비상계획과 직원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는 힘들어 같이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와 의사, 어떤 경우에는 

옆 부서 간호사들이 도와준다고 하였다. 부족한 의료진의 인력으로 인해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도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많기에,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부족한 인력은 환자가 가진 관이 빠졌을 때도 

의료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가 정맥주사만 제거하여도 

주치의에게 연락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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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비위관(Levin tube)을 뺐어 그러면 거기는(의사는) 다시 넣어주세요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인턴을 불러서 인턴이 넣는 걸 도와주고 흉부 

엑스레이까지 찍고 넣은 걸 보고 의사한테 말해서 확인을 받고 그러면 

경관급식(Tube feeding) 이런 거 밀리고 약 주는 거 밀리고 일이 완전 

가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의사들은) 직접 하는게 아니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뽑힘으로 해서 너무 일이 많아지죠. (PR 16)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간호사는 기록도 해야 하고 관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과정도 거쳐야 해 담당 간호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특히 인계 시간 가까이에 

환자가 관을 제거하게 되면 더 어렵다고 하였다. 부족한 인력과 늘어난 업무가 

다음 근무 간호사에게 넘어가게 되는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상, 다음 근무 

간호사가 근무 시작부터 감당해야 하는 업무 강도가 늘어나게 되어, 다음 

간호사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환자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인계시간 가까워서 뽑은 거면 완전히 뒤에 선생님의 몫이 되는 거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비위관(Levin tube) 같은 경우에도 오전 9시에 경관급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인계 직전에 6A 30에 뽑혔으면 인턴 선생님도 다음 턴 

선생님을 불러야 되고 정규 때 넣고 한 번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한 번에 

안돼서 9시가 넘어버리면 속도도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약을 줄지 말지 

확인까지 다 뒤에 선생님 몫이 되는 거니까 교대 근무라 미안하죠. (PR 16) 

 

환자가 가지고 있던 관이 앞 근무의 간호사의 잘못으로 이탈된 것이 아님을 

알지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다. 중환자실 환자의 위중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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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환자 중증도가 높음 

 

수술 후 수술장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지는 환자가 아닌 중환자실로 입실하는 

환자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며, 환자가 쓰고 있는 약의 종류도 다양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였다. 일반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이지만, 중환자실

에 오는 환자들은 중한 환자들이라 침상안정이 필요하고 하였다.  

 

병동에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상태면 진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지만... 중환자실에서는 침상에 계속 안정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24시간 동안 이 사람이 괜찮은지 보러 오는 

사람이어서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PR 09)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입

실을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아 보이더라도 상태가 변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ㄴ) 환자가 가진 다양하고 많은 관 

 

중환자실 입실 환자는 수술 후 수술장에서 인공기도를 가지고 나오기도 

했으며, 수술 후 배액을 위한 배액관을 가지고 있거나, 머리부터 발 끝까지 신체 각 

부위에 치료적 목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을 많았고, 이 관들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환자실에서 많이 하는 건 기관내관 외에 수술 후에 갖고 나오는 Hemo-

vac이나 Jackson-Pratt drain 같은 배액관과 뇌실 외 배액(External 

Ventricular Drain, EVD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요추 배액관(Lu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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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ter), 지속적 신 대체 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유지 중인분들은 그런 관도 갖고 있을 거고. 중심 정맥관이나 

말초혈관 삽입형 중심정맥관(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PICC)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대동맥내 풍선펌프(Intra-aortic balloon pump., IABP) 

이런 것도 있지만...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SAH) 환자 

수술하시고 오시면 뇌척수액이 새는 거를 방지하려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PR 10) 

 

중환자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관으로 동맥관이 손목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팔목과 대퇴동맥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Swan-Ganz Catheter를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 신대체 요법, 체외막 산소화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같은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ㄷ) 관이 빠지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짐 

 

중환자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들이 환자에 의해서 빠지거나, 우연하게 

빠지게 되면 환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켜 보기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 건강에 되돌릴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신체 보호대를 적용을 했지만, 약간 라인이 길어서 보호대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환자였고 체외막 산소화 장치를 적용하고 있었고 환자가 체외막 

산소화 장치를 스스로 뽑아버려서 결국엔 돌아가신 경우는 있어요. (PR 04) 

 

환자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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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약을 못 주거나, 적절한 치료와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치료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요추 배액관을 척수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무균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 강력한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 같은 

감염원이 될 수 있어서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도관이에요. (PR 10) 

 

신경외과 환자의 경우, 뇌 내압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를 제거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추이를 알 수 없기에, 뇌 내압이 높은 경우 즉시 약물적 중재 혹은 추가 

검사를 수행해야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II. 원인적 조건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는 경우는 환자 상태가 

나쁘게 변하거나, 불안정상태에 있는 환자를 간호하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간

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환자실이라도 환자를 일대일로 

간호하지 않기에, 간호사가 여러 이유로 환자 곁을 잠시 비우게 되는 경우에도 신

체 보호대를 사용하였다. 그렇게 적용한 신체 보호대는 환자 상태와 정서상태가 안

정적으로 돌아오거나, 간호사가 환자의 위험한 행동을 제어할 자신이 있거나, 여력

이 될 때 중단하였다. 이에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와 ‘해제하게 

되는 이유’ 가 도출되었다. 

 

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ㄱ) 환자 상태가 급변하고, 급변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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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환자는 입실할 당시와는 달리 환자 상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식사도 하시고 잘 계시던 

환자분이 어느 순간 돌변하여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수술이 일찍 끝나서 오전에 오셨던 환자분이시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고 사람 알아보고 이런 건 전혀 문제없었던 할아버지가 새벽 1시 갑자기 

관을 뽑기 시작을 했고 주사를 뽑으면서 나가고 간호사 목을 조르고... 알고 

보니 환자가 내부 출혈이 있어서 그러면서 환자 의식이 없어지고 응급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PR 12) 

 

한편, 신체 보호대를 중단한 환자들 중 보호대를 풀어주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관을 제거하지 않겠다고 간호사와 약속 한 환자가, 이를 어기고 관을 

제거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신체 보호대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의사가 판단해서 신체 보호대를 중단한 경우에도 환자가 다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관을 제거하려 하면 간호사 판단으로 신체 보호대를 다시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묶은 채로 병동을 보냈거든요. 보호자한테도 설명하고 

주치의 확인도 받고 병동에 인계를 한 다음에 묶은 채를 보냈는데 그런 

분들은 보호자가 있지 않은 한, 누구도 진정을 시킬 수 없더라고요. (PR 11) 

 

이처럼 환자 상태는 아무도 모르게 다양한 이유로 변하였고, 수술 후 외과

계 중환자실에 입실 한 환자들에게 섬망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한 간호사도 있었다.  

 

(ㄴ) Acting out하는 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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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위험을 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기와 환자 

본인의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

가 있었다. 덩치가 큰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 많

게는 10명 가까이 되는 의료진이 달라붙어 환자를 제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뇌출혈이 미량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클로즈 옵저베이션을 하고 있었던 상태

였는데. 환자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담당 간호사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급하게 환자가 제어가 안 

되고 침대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일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PR 12)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실 한 환자의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에는 의사소

통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수술 부위의 진통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어느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ㄷ) 간호사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함 

 

 간호사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노출되는 경우에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일부 간호사가 경험한 위협은 신체적 위협과 언어적 위협이 있었다. 신체

적 위협으로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환자를 간호

하게 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체 보호대를 하려고 다 같이 몰려들었었는데 환자분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잘 안 되고 한 명은 빨리 팔 잡고서는 근육 주사 할로페리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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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라, 난리, 난동을 피셨거든요. 나간다고 하시면서 뒤에 수액 넘어지고 

근데 근육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주사 바늘에 찔렸어요. (PR 04) 

 

언어적 위협으로는 본인보다 체구가 작고 여성인 간호사를 무시하거나 욕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 환자들이 이러한 신체적, 언어적 위협을 의사에게는 

하지 않지만 유독 간호사에게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ㄹ) 간호사가 환자 곁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근무하는 동안 간호사가 환자 곁을 24시간 내내 지킬 수 없다고 하였다.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다른 간호사의 담당 환자들을 도와주러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담당하는 다른 환자를 간호하러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다.  

 

루틴으로 정해진 포지션 시간은 환자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환자분

이 다른 자리에 오셨을 때 (간호사)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

거든요. 그래서 post op 환자가 오거나 이동을 하거나, 다른 환자 약을 주러 

간다 거나, 다른 환자 볼 때, 다른 환자를 도와주러 갈 때 이동하는 걸 도와

주러 갈 때 (자리를 비우게 돼요) (PR 01)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 환자 옆에서 1분 1초 간호를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되기도 하며, 간호사 식사 시간이나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는 등 간호사 요인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가. 해제하게 되는 이유 

(ㄱ)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진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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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대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신체보호대를 제거하게 되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나 약물 치료로 환자의 자의적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였다. 또한, 임종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중단한다고 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더 이상 뇌압을 보는 모니터 

아니면 큰 체외막 산소화 장치, 지속적 신 대체 요법을 하는 그런 도관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뽑았을 때, 뽑았을 때 큰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경우에는 억제대를 적용하지 않아요. (PR 05) 

 

또한 환자가 상황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고 불편해해서 신체 보호대를 풀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고 환자 행동을 지켜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ㄴ) 간호사가 업무와 환경을 조정 가능하게 됨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에 여유가 생기거나, 환자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신체 보호대를 중단하게 된다고 하였다. 환자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줄어들어 1명의 환자만 간호하게 

되는 경우에 신체 보호대를 중단하였다.  

 

환자가 한 명일 때는 일단 옆에 그냥 계속 있을 수 있고 손이 그쪽으로 

가면 내가 바로 제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경우 아니면 혼자 너무 

답답해 하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P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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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라포가 쌓여 환자와의 약속을 통해 환자를 믿게 되는 경우 신체 

보호대를 중단하고 환자 행동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일부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잠시 식사를 도와주거나, 면회를 하러 

중환자실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도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III. 중심현상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면서 간호사 

자신에게 윤리적 갈등을 느끼거나, 현실충격을 경험하며 ‘내적 갈등’ 을 겪기도 

했고, 동료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진과의 의견 차이로 인한 ‘외적 갈등’ 을 

겪기도 하였다. 

 

가.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함 

(ㄱ) 내적 갈등(윤리적)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고,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환자 안전이 중요하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음 한 켠에서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 환자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감정을 느꼈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편하며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안타깝고 

연민의 마음이 들어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환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자분들을 묶는다 거나 환자분들의 자유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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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고, 치료받는데 조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간호사 본인이 느끼기에도 저렇게까지 환자를 묶는 것이 결국 과연 환자

에게 옳을까? 라는 생각했어요. (PR 01) 

 

때로는 신체 보호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관을 제거하는 환자 혹은 신체 

보호대를 격렬하게 거부하는 환자를 간호할 때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신체 보호대가 중환자실 간호사에게는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다.  

 

폭력적인 환자들에게 할 때, 그때는 미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엄청 많이 

가지고 하잖아요. 꽉 눌러서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럴 때 꼭 필요한데 당

신이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스트레스가 있는 거 같아요. (PR 11) 

 

또한, 신체 보호대를 한 환자가 고객센터에 간호사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그 뒤에 담당 부서와 관리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를 쓰는 것인데,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현실에 딜레마를 느끼기도 하였다.  

 

병원에서 책임 소재를 묻는 거의 90% 이상 간호사한테 묻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저하다가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더,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보호대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 책임은 다 나에게 오니까. 나를 

위해서 보호대를 쓰는 순간 딜레마가 오는 거 같아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P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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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대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줄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환자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탈관을 경험하고 난 뒤 신체 보호대를 

최대한으로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내 짝꿍 간호사 혹은 옆에 있는 환자들이 그런 관을 발관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와 나 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그걸 빼면 정말 한 가지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게 신체보호대인데 최대한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려고 하죠...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PR 19) 

 

임종기 환자를 간호할 때에도 신체 보호대를 사용해야하는 간호사는 내적 

갈등을 겪었다. 환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충격을 느꼈다고 하였다. 

 

환자분이 직접적으로 제일 아파하는 부분은 신경을 안 써 주시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혹시나 이걸 뽑게 될 까봐 그냥 아프다고 말하는데 

보호대를 더 세게 묶는 그 상황에서 진짜 순간적으로 현타가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PR 17) 

 

참여자 중 한 간호사는 본인이 환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그 

상황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고뇌를 느낀 적이 있다 하였다. 

 

(ㄴ) 외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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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다양한 의료진이 근무하고, 그 중 동료 간호사와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에 있어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는 신체 

보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선배간호사가 와서 사용 이유를 추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왜냐면 보호대를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와서 너 

편하자고 보호대를 한 거 아니냐, 충분히 설명을 해 봤냐 이런 식으로 혼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7, 8 년 일을 중환자실에서 엄청 오래 했다 

해도 제가 억제대를 했을 때도 선배가 와서 혼내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건가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PR 11) 

 

참여자 중 일부는 신체 보호대 사용에 있어 담당 간호사의 환자 사정과 

판단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해당 근무의 책임 간호사의 성향에 따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같이 일하는 선임 간호사의 성향이 다르니까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이니까 이 정도면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서 보호대를 안 했는데 이 

분은 관을 한 순간에 빼는 거니까 보고서 쓸 수도 있으니 그냥 신체 

보호대를 해라 … 말을 듣고 안 할 수 없어서 묶었고요… 또 어떤 환자는 

저는 보호대를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제가 옆에 없을 때는 늘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책임 간호사 선생님은 그냥 풀어놓고 있자 했어요 (PR 20) 

 

또한, 담당 간호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체 보호대 사용 유무를 

결정하지만, 간호사가 느끼는 병동의 분위기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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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분위기가 사실은 의견을 혼자서 제시하고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PR 21)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동안 의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면 담당 의사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진정제도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진정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의사도 있어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노티를 해도 아무리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보호인력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노티를 했을 때, 어 그러면 억제를 해 놔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치의가 너가 환자 한 번 봐 봐라... (PR 06) 

 

그런 경우에는 중환자 진료부 교수님에게 연락해 환자의 상황과 진정제 

필요성을 알리고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의료진 간 입장이 다름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대체로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하고자 하는 쪽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와는 달리 

의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해 여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흉부외과는 확실히 안 한다 생각하는 거 같아요. 억제대를 하면 문제가 

있거나 환자분이 섬망이 있는 특이 케이스 아니면 풀어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같고, 신경외과는 안 하면 문제 있는 거, 이 사람 왜 보호대가 

안 되어 있냐 꼭 그러잖아요. 그런 차이인 거 같아요. (PR 07) 

 

또한, 진료과 의사 성향에 따라서 간호사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판단해 



 54 

이야기를 해도 신체 보호대를 풀어버리려고 하는 의사도 있다고 하였다. 

 

IV. 작용/상호작용 

 

중환자실 간호사가 여러 이유로 환자를 배려해 신체 보호대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신체 

보호대로 인해 환자의 몸과 마음에 나는 상처를 막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간호사에 따라 신체 보호대를 보수적으로 사용하거나,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행하는 치료과정 혹은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환자의 건강 회복에 무게를 두고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 배려에 초점을 둠’ 

과 ‘환자 안전에 우선순위를 둠’ 이 도출되었다. 

 

가. 환자 배려에 초점을 둠  

(ㄱ) 최소한으로 적용하려 함 

 

신체 보호대 사용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마음은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 한 신규 때 부터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적용한 신체 보호대를 최대한 빨리 풀어주고 싶음 마음이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 보호대를 최소한으로 적용하려 하기도 하였다. 

 

최소한으로 해야겠다 마음가짐은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배울 때

부터 항상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의료진이라면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생각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할 때만 해야 한

다는 잊으면 안 되는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PR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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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도 

간호사가 자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때 치료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체 보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ㄴ) 환자와 보호자가 받아드릴 수 있게 근거를 찾으려 함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한 간호사는 드물지만 신체 보호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호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환자도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 뒤로는 맨날 밤이 되면 나 잘 자야 된다고... 이거 안전벨트 해달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환자분들도 안전벨트라고 생각하

는 것 같아요. (PR 06)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거부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신체적 부작용과 

정서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심한 경우 공격적으로 변하는 

환자도 있었고, 보호자들 또한 간호사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체 보호대가 

환자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보호자들은 와서 왜 이렇게 묶어 놓냐 그럼 여기가 병원이야 감옥이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죠...(PR 19) 

 

이처럼 대부분의 환자가 신체 보호대를 거부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환자와 보호자가 신체 보호대를 받아드릴 수 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는 근거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보는 간호사도 있었고, 신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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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는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중환자실 입실 시 

설명하지만, 잘 받아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ㄷ)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함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으로 환자를 가까이서 지켜보거나, 

보호자가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병동으로 보내거나,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해 의료기기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뭔가를 뺄까 두려운 거면 비위관(Levin tube) 같은 거는 이마 에다가 해 

놓을 수도 있고, 손이 너무 나풀거리면 더 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불을 

조금 덮어주거나... 때에 따라서 위약감이 있어서 (팔을) 올릴 정도가 

안되면 아예 기관내관 같은 것도 인공호흡기 서킷을 저 위로 고정해 놓고 

(보호대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움직이더라도 최대한 못 뽑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PR 02) 

 

환자의 섬망 혹은 동요가 진정되는 경우,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고 환자의 

행동을 다시 평가하는 간호사도 있었으며, 손목 보호대 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장갑 보호대로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ㄹ) 신체 보호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 노력함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가 신체 보호대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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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계속 움직임으로, 보호대 적용 부위와 보호대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어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가슴 위에다 억제대를 했는데 그 위에 팔을 올려놓으니까 겨드랑이에도 

욕창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 다리도 보호대를 해 놓으면 결국에는 

발뒤꿈치가 침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 가 빨개지고 grade 1의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PR 02)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신체 보호대 때문에 피부 쓸리는 걸 예방하려고 거즈 같은 걸 댄다 거나 

아니면 폼 드레싱을 예방적으로 붙여 놓기도 해요. (PR 03)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된 환자에게는 신체적 부작용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신체 보호대로 

인해 환자가 동요나 섬망이 생기기도 하였고, 간호사와 환자 사이 라포 형성을 

방해했으며 치료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결론적으로 중환실에서 환자가 

치료에 비 협조적인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간호사는 정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 신체 보호대라는 단어에서 오는 

불편함을 안전벨트로 설명해 받아들이기 쉽도록 포장해 설명한다고 하였다.  

 

나. 환자 안전에 우선순위를 둠 

(ㄱ) 가능한한 보수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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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어쩔 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보호대 사용을 

합리화하며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간호사들은, 환자가 관을 빼게 되면 직접 

해결할 수가 없기에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었다. 

 

동맥관이 빠지면 간호사는 빠졌을 때 자기가 직접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

니잖아요. 만약에 내가(간호사 보호대를) 안 묶어서 동맥관이 빠졌다 노티

를 했을 때 주치의가 왜 안 묶어 놨냐? 그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니까 예

방적으로 묶게 되는 거 같아요. (PR 06)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해야 하겠다’ 판단을 내렸지만 담당 진료과 

의사가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요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환자가 관을 제거하게 될 까봐 불안한 마음에 

신체 보호대를 예방적으로 적용하거나 보수적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담당 간호사가 억제대를 안 하고 자리를 비워서 내가 봐야 될 상황이면...내 

환자도 보고 옆에 환자도 봐야 되니까 결국 내가 봐야 될 환자가 많아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나 환자 상태가 약간 

애매모호한데 갖고 있는 관이 되게 중요한 관이거나 수가 많다면 보호대를 

적용해요. (PR 04) 

 

한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시절에는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

를 하는 경우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죄책감 보다는 관이 

빠질 경우 관을 다시 넣는 과정의 업무가 생길 것을 알아 일의 과중함을 덜기 위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ㄴ) 신체 보호대를 치료과정의 하나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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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빠른 회복을 

위해 거쳐야하는 치료 과정의 일부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를 위해서이고, 신체 보호대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온 

거기 때문에 자유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신체 보호대가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대 적용하는 게 환자의 자유를 뺏는다… 가려운데 

긁는 자유를 뺐을 순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내가 치료를 빨리 마치고 건강을 

더 빨리 찾겠다는 큰 목표를 봤을 때는 자유를 뺏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PR 10) 

 

참여자 중 한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과 수술 후 혈전을 예방하는 압박 

스타킹이나, 간헐적 인공압박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V. 중재적 조건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경험은 개인별로 달랐으며,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 역량은 신규 간호사부터 책임 간호사까지 달랐다. 하지만, 

간호 역량은 임상 경력이 많아질 수록 자연스레 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간호하려는 마음과 간호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내적, 외적 갈등을 겪을 때 동료 

선후배 간호사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지침과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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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판단하기도 하였고, 간호사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판단해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가. 간호사의 경력과 숙련된 경험 

(ㄱ) 간호사에 따라 간호 역량이 다름 

 

환자 상태와 상황 변화 등의 이유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될 때,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판단하기 쉬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판단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저는 경험이 없고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

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간호사가 옆에서 같이 판단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환자가 지금 두려운지, 무서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확 뒤엎어져서 섬망이 온 상태인지 말로써 진정이 될 수 있는

가를 판단하려면 일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PR 11) 

 

한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신규 간호사는 시간에 쫓기거나 실수를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신규 간호사에게 일부 경력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내가 신입 간호사이니까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하나를 수행하는데도 시간

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내가 여유가 없었던 거 같아요... 신규 선생님들은 

아직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미흡하니까 하다가 옆에 선생님들의 어떤 지

시로 신체 보호대를 추가를 하게 된다 거나, 권유로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P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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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력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의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에 대해 잘 

몰랐었다고 이야기 한 신규 간호사와 달리 신체 보호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사용하였으며, 적절한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하였다.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았고, 동료 및 

의사들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얼만큼 환자의 옆에서 보호대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사정을 하느냐, 보호대 적용을 안 하고 그런 행위를 막거나 자제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간호사가 여유가 있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간호사가 한 환자

를 보는데 시간을 얼만큼 할애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PR 12) 

 

이러한 역량의 차이는 간호사들이 환자가 의료기기를 제거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험이 적은 신규 간호사 보다는 경력이 많은 경력 간호사의 대처가 

더 빨리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환자분이 관을 빼셨을 때 너무 무서웠고 그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압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압박하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PR 15) 

 

경력 간호사는 업무에 임하면서 경력이 쌓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신규 간호사와는 다르게 

환자가 관을 제거하였을 때 적절한 응급 처치를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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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간호사 개인의 신체 보호대 경험이 다름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동안 간호사가 겪은 경험은 다양하고 

특별했으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동안 여러 경험을 토대로 쌓인 인식에 따라 

간호사에게 다가오는 신체 보호대는 저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신뢰가 깨졌고 그때부터는 아저씨를 믿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라포가 잘 

형성되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봐주는 상황에서 또 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경험이 있으면 100% 못 믿을 거예요. (PR 04) 

 

 한편, 일부 간호사들의 경우 신체 보호대를 풀었을 때 환자의 돌발 행동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환자의 신체 보호대를 풀어주었으나 아무 일이 일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신체 보호대로 인한 불편함을 표현하던 환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하였다. 

 

나.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와 인식 

(ㄱ) 환자 건강을 위해 사용함 

 

일부 간호사는 환자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침상에 있는 환자의 신체 선열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었고, 환자가 가진 관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빠질 수 있는 경우를 예방적으로 막기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진행중인 치료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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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퇴동맥에 라인 얘기한 거는 진짜 손이 너무 닿기 쉬워요. 그래서 

대퇴동맥에 지속적 신대체 요법 관, 혹은 큰 도관을 많이 빼기 때문에 

(신체 보호대를) 하게 되고... 환자분이 다리를 계속 접어서 흐름이 안 

좋다는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손뿐 

아니라 다리까지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PR 10) 

 

때로는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해 낙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 관을 

제거하려는 환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기도 한 간호사도 있었다. 

 

(ㄴ) 간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함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는 동안 다른 문제 상황이 없어도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환자를 보며 수술 환자가 

입실하거나 다른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 간호 요구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실 마음 편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환자를 보려고 하면 

신체 보호대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생각해요. (PR 19) 

 

연구 참여자 중 한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시절을 회상하며 신체 보호대를 

환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 환자 간호를 덜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 주변의 다양한 지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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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동료 간호사들의 상시적 도움과 권유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러 이유로 동료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동료 간호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신체 보호대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진정제를 주거나 환자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신규 간호사에게 교육을 하는 프리셉터 간호사가 알려주기도 하였고, 

자연스레 도와주는 문화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낀 건데 우리 병동은 특히 많이 도와주는 거 같

아요. 서로 뭔가 가야 된다는, 그리고 일단 수술 후 환자가 나오면 무조건 

도와주러 가잖아요. 나 요새 파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만큼 하나하나 

도와주는 중환자실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PR 07) 

 

판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규 간호사가 경력 간호사에게 신체 보호대를 

적용해야 할 지 의견을 먼저 구하기도 하였고, 도움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력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때에 따라, 신규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 사용 판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력 간호사에게 물어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 한 참여자도 있었다. 

 

(ㄴ) 간호사에게 신체 보호대 사용을 위임한 의사 

 

중환자실 간호사가 느끼기에는 중환자실 내 신체 보호대 사용은 의사로부터 

위임되어 간호사 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신체 보호대에 대한 

판단을 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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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대가 약간 간호사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의사가 크게 관심이 없

어요. 보호대를 했다고 해서 추후에 환자의 어떤 치료에 영향을 끼친다 오

히려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하겠죠. 왜냐면 (관을) 환자가 덜 빼니

까. 간호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일임한 것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의사는) 그렇게 까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PR 04) 

 

한편,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해 간호사에게 위임한 의사는 간호사가 신체 보

호대를 사용함에 있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지금 당장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관이 제거되는 경우 

신체 보호대 적용 유무와 그 이유에 대해 묻기도 한다고 하였다. 

 

(ㄷ) 중환자실 신체 보호대 사용 및 기록 지침에 따름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함에 있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체 보호대 지침과 정책이 있다고 하였다.  

 

병원에서는 표준화된 지침을 동의서에 싣고 있고, 일정 시간마다 어세스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죠...제도적인 근거가 없으면 억제대

가 필요하지 않은데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억제대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PR 12) 

 

신체 보호대 사용과 관련한 지침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임상현장에서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간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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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보호대를 적

용하고 있으면 두 시간마다 확인을 해서 그걸 기록하는 게 원래 지침이긴 

하거든요. 근데...기록까지 남기는 데는 약간 제한이 있기는 해요 PR 04) 

 

신체 보호대 지침처럼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암묵적 약속과 지침이 있어, 그에 따라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수술 후에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모두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다 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정제를 점진적으로 줄이게 될 때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 보호대를 예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VI. 결과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갈등을 경험한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 초점을 둔 신체 보호대와 환자 배려에 초점을 둔 신체 보호대 사이의 

갈등 상황에 있거나, 신체 보호대가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경험을 하며 신체 보

호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기도 하였다. 이에 ‘고민과 

갈등 상황에 정체되어 있음’ 과 ‘해답을 발견하게 됨’ 이 도출되었다. 

 

가. 여전히 고민과 갈등 상황에 정체되어 있음 

(ㄱ) 상시 적용하거나, 신체 보호대 사용에 무감각해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상시 사용하게 되거나 이전과 

달리 익숙해지며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고, 감정적인 동요가 없어지게 

되기도 하였다. 



 67 

 

결국엔 이게 무감각해지는 느낌인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은 100 % 거부감이 

들 거예요...근데 결국에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자주 하다 보면... 환

자가 사망하면 처음엔 현실 충격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익숙

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해... 처음엔 심했다

가 점차 스며드는 거 같아요. (PR 4)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계적으로 습관처럼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게 되어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뽑

히면 안 되는 관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거라 하고 하는데 지금은 무뎌진 거 

같긴 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큰 거 같아요...나는 할 일을 

한 거고 걱정될 만한 일이 없는데 묶어 놓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PR 16)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처방이 대부분 있고, 필요시 

처방에 따라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신체 보호대를 매일 사용하는 중환자실의 

환경에서 이런 간호사가 많아지면 신체 보호대 사용이 만연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개인의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 사용을 줄이고 

싶더라도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병동 차원의 공지에 따라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된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나. 해답을 발견하게 됨 

(ㄱ) 책임감을 가지고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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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과 건강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 간호사는, 

긍정적인 결과로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차적으로 환자를 보는 책임이 간호사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요? 환자를 직접 8시간 동안 옆에서 보는 거는 간호사이니까 어떤 환자가 

위험 한지도 제일 잘 알고, 본인 환자에 대해서 책임감이 커서 적용하게 되

는 게 아닐까 싶어요. (PR 03)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판단 내리는 근거로 간호사의 임상적 

경험과 환자 사정을 통해 얻은 결과가 있었다.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정말로 경험적으로 느낀 거라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하다 보니 정말 빼는구나 내가 직접 보니까 아 이 

사람들 다 충분히 뺄 수 있구나 하는 거죠. (PR 07)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판단을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는 간호사도 있었지만,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신체 정서적 상태를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RASS)라고 해서, 저희가 세데이션 

스케일이 있는데, 환자분이 어느 정도의 동요를 보이는지, 이리터블 한지를 

측정을 하고 고려합니다. (P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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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근거를 가진 간호사는 중환자실 내 의료진과 신체 보호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사소통 하였다. 간호사가 

생각하기에 신체 보호대가 필요한 경우 설득을 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자의 신체 보호대를 같이 보는 상황에서 풀어줘 신체 보호대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해주기도 하였다. 

 

(ㄴ)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함 

 

해답을 발견한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신체 보호대를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이 이탈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

었다고 하였다.  

 

저는 신체 보호대를 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 

자체는 그걸 자기에게 자기가 왜 하고,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PR 18) 

 

신체 보호대 사용은 중환자실 환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나아가 신체 보호대가 비용대비 효과가 크며,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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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탐구하였다. 

논의에서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경험하는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중재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와 적용,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의 의미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중심 주제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가 도출되었고,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경’, ‘간호사의 막중한 업무’, 

‘중환자실 환자의 위중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와 ‘해제하게 되는 이유’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을 하였고 ‘해답을 발견’하거나, ‘여전히 

고민과 갈등상황에 정체’되는 결과로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20명은 외과계 중환자실의 

환자는 이동이 잦았고, 수술 후 입실하는 환자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보호대를 수술 후 섬망이 발생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수술을 한 환자에게서 섬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중환자실의 신체 보호대 사용이 

섬망 발생 위험 요인이며, 이러한 신체 보호대 사용이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더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미연 & 박정숙, 2010; 이은준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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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섬망 발생 위험요인인 신체 보호대 사용이 잦은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탐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서 여러 이유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때로는 환자가 남성 간호사에 비해 젊은 여자 간호사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환자보다 덩치가 작고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다가도 덩치가 큰 남성 간호사가 

등장하면 진정되는 환자를 보며, 나도 덩치가 큰 남자 간호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자 중 4명의 남성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신체적 한계와 참여자를 

무시하는 환자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가 없었다. 이렇듯 성별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침상 옆 난간에 항시 부착되어 있어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의 사용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 보호대 사용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 판단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보호대 사용에 환자의 

영향(Gu et al., 2019)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영향(Karlsson et al., 2001) 그리고 

보호대가 사용되는 문화와 중환자실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유아름 & 김홍수, 2016; Goethals et al., 2012).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는 언제 어떻게 상태가 변할지 모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고, 환자의 건강에 나빠지면 

마음을 아파하며,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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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 

1) 신체 보호대 사용과 관련한 교육  

 

본 연구를 통해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신체 보호대를 알게 되는 경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신규 간호사 시절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배우거나, 중환자실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일부 간호사는 병원 필수교육 과정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4주년 마다 병원 인증기간 동안 인증 교육과 평가를 통해 알게 

되기도 하였다. 자연스레 경력 간호사나 주변 동료 간호사들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습득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체 보호대를 알게 되지만, 정작 신규 

간호사는 처음 보호대를 사용하는 순간 어찌할 줄 몰라 보호대를 손에 들고 있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적용하지 못한 이후 경력 간호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 중 경력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시절을 

회상하며 업무가 익숙하지 않았고, 신체 보호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고 하였다. 경력 간호사들과 신규 간호사 모두 신체 보호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 하였다. 

신체 보호대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간호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과 중환자실 경력이었다. 이에, 신체 보호대에 대한 교육의 대상은 

중환자실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중 신규 간호사들도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에 신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홍지은, 

2018).  

현행 의료법은 요양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을 포함하여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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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신체 보호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그러나, 1회 교육만으로는 실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연구 참여자들은 선행연구와 같이 교육이 

부족하다 생각 하고 있었으며(Carlson & Hall, 2014; Freeman et al., 2016),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교육에 긍정적이었다. 이에 프리셉터-프리셉티 교육 기간에 경력 

간호사의 교육 체크리스트 내용에 신체 보호대 사용과 목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올바른 신체 보호대 사용 방법을 실습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을 통해 보호대와 관련한 지식은 증가하였고, 보호대로 인한 

부작용은 감소하였지만 실제 보호대 사용율은 감소시키지 못하였다(김윤희 외.,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지식이 높을 수록 보호대 사용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신체 

보호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간호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홍지은, 2018).   

한편,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웹 기반의 노인요양시설 신체 보호대 

사용감소에 관한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교육 전 후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식과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이유에 중요성을 두는 인식이 

증가하였다(Kong et al., 2021).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간호 제공자를 

대상으로 6주간 신체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고, 신체 

보호대에 대한 지식은 증가하고 간호 실무의 향상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최금봉 & 김진선, 2009). 중환자실에서의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 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보호대 적용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개선 활동 

전에 낮았던 간호기록, 간호중재, 의사 처방이 3차례의 개선활동 후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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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달성된 경우도 있었다(곽경선 외., 2009). 

또한, 보호자는 신체 보호대의 대안에 대해 몰랐으며, 신체 보호대의 사용에 

선택권이 없었고, 신체 보호대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였고(Lai & Wong, 2008), 

일반인의 경우에도 신체 보호대가 필요로 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병원에서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교육 긍정적이었다(한다연 & 김철태, 2018).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 중 일부는 신체 보호대에 대한 교육이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신체 보호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체 

보호대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교육을 통해 신체 보호대 사용율을 

줄이긴 어렵지만,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신체 보호대 사용 방법과 목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체 보호대 사용 시 필요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나아가, 신체 보호대와 관련한 교육을 개발하여 

의료인에게는 신체 보호대의 올바를 사용방법과 근거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보호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중환자실 보호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알고리즘 

 

국내의 경우 의료법은 신체 보호대를 환자의 몸 전체 혹은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물리적 기구로 정의하고, 환자가 가진 생명유지장치를 환자가 스스로 

제거하려고 할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또한, 신체 보호대의 사용 이유와 절차 그리고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의료진이 지켜야할 여러 항목들을 제시하고, 신체 보호대를 중단하는 시점과 신체 

보호대에 대한 교육 내용과 연 1회 이상의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3). 이처럼 국내에도 요양병원용 신체 보호대 지침이 있지만, 

간호사들이 실제 사용할 때 활용하여 따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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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 개발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있다(고일선, 2013).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침은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위험요소인 인지기능, 

보행 및 균형 기능과 잠재 위험요인인 기능의 독립성, 낙상 과거력, 향정신 약물의 

복용, 시력장애, 뇌졸중 과거력으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정하였다. 하지만, 노인 요양시설의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알고리즘으로 

중증질환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환자실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한 지침으로 2012년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성인 중환자실에서 신체 억제 지침을 제시하였지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할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 신체 억제의 정의와 목적, 

적응증과 시작, 유지의 재평가 및 감시와 기록으로 이루어진 수행에 대해 

소개하였다(대한중환자의학회, 2012). 2014년 신체적 억제대 지침 개발 및 

사용효과라는 주제로 중환자실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한 연구가 있지만(정윤중 외., 2014), 선행연구에서도 알고리즘은 제공하지 

않고 신체 억제대의 정의, 사용목적, 적응증, 종류, 대안요법, 사용 및 제거와 관련 

간호기록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이 역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제한적이다.  

외국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 

간호사 협회는 신체 보호대의 대안에 대해 여러 중재를 소개하였다. 환자가 카드, 

텔레비전 혹은 음악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고, 걷기 격려와 화장실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방이 안전한 환경으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밝은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물건과 가구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배치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Registered Nurses of Ontario [RNAO], 2012). 미국과 호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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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를 사정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이후 기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American Nurse Journal, 2014;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9).  

한편,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에 관한 알고리즘을 제시한 선행 연구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보호대 사용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환자의 상지 근력을 평가해 이에 따라 근력이 2 이하인 

경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고, 3 이상인 경우 CAM-ICU에 따라 음성인 경우 

중요한 관이 있으면 장갑 보호대를, 그렇지 않으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CAM-ICU가 양성인 경우 중요한 도관이 없는 경우 장갑 보호대만 사용하고, 

중요한 도관이 있는 경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Chen et al., 2022). 

이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지침과 알고리즘과 같이 국내 상급 종합병원 실정에 맞게 

간호사가 따를 수 있는 지침과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담당 간호사가 환자를 사정해 

환자의 근력, 의사소통 여부, 환자가 가진 중요한 관의 유무와 CAM-ICU를 

바탕으로 신체 보호대 사용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구성요소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만, 신체 보호대 사용은 암묵적 약속과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환자의 사소한 변화에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경력 간호사의 경우 적절한 판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었지만, 판단이 미숙한 신규 간호사의 경우 이러한 알고리즘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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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와 적용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로 

중환자실 간호사와 신체 보호대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수술 환자가 

많고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가진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어떤 상황적, 맥락적, 

부가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참여자들의 언어로 

탐구하고 분석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간호 연구, 교육과 

실무에서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연구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가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이라는 맥락 안에서 여러 요인들 영향 그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현실, 간호사들의 막중한 업무에 대한 연구와 

간호사들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겪는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해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으로 탐구한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신체 보호대 사용과정, 고민과 갈등을 알아보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이론과 구성 요소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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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교육 

 

본 연구를 통해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신규 간호사들에게 입사 후 실시 되는 교육은 신체 보호대 

사용을 없애는 패러다임적 접근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 부가적 요인을 포함하고 

신체 보호대 사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에 처음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겪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환자실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따를 수 있는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간호 실무 

 

본 연구를 통해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 과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는 임상적 판단과 근거에 기반한 

간호 실무를 수행하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고민과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요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현장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간호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9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신체 보호대 사용과정에 대해 탐구하고자 근거이론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전국의 45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서울 소재의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뿐 

아니라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통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 알 

수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가 중환자실 간호사 만으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중환자실에 다양한 의료인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중환자실 간호사 외 신체 보호대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료진의 관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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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해 질적연구 중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한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를 어떠한 상황에 사용하며, 어떠한 

과정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신체 보호대를 어떠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하는지를 탐구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20명과 심도 있는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진술을 통해 얻은 자료에 근거해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근거이론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가 도출되었다.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맥락적 조건은 중환자실 환경, 간호사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경’, ‘중환자실 간호사의 막중한 업무’,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의 위중한 특성’ 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함’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원인적 조건으로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와 

‘해제하게 되는 이유’ 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신체 보호대 사용을 

고민하며 ‘환자 배려에 초점을 둠’ 혹은 ‘환자 안전에 우선순위를 둠’ 으로 

나타났고, 중재적 조건으로는 ‘간호사의 경력과 숙련된 경험’,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와 인식’,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지지 체계’ 가 

도출되었다. 간호사의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며 ‘여전히 

고민과 갈등 상황에 정체되어 있음’ 혹은 ‘해답을 발견하게 됨’ 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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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요한 관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중환자실 환자를 

간호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과 관련, 올바른 방법과 목적으로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신체 보호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경과 다양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 보호대 사용과 관련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부터 경력 간호사까지 신체 보호대 사용에 있어 무조건적인 신체 보호대 

감소가 아닌 올바른 신체 보호대 사용과 근거에 기반의 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호사의 신체 보호대 사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전국의 45개 상급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와,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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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unded Theory on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 by Nurses in a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of 

Advanced General Hospital 
 

Kwan Duk Suh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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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Eunyoung E. Suh, PhD, FNP, R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Intensive 

Care Unit(ICU) nurses’  physical restraint(PR) use in advanced general 

hospital through grounded theor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CU nurses 20 

in total, including newly nurses as well as experienced nurs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 from July 2022 to 

September 2022.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auss & Corbin 

(1998), with theoretical sensitivity using constant comparison method. A 

grounded theory was emerged, and each category were explained with paradigm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For the grounded theory of the process of using PR by nurses in the ICU 

of advanced general hospital it was inferred that ‘A safety device to 

save my unpredictable patient’. 

2. For the contextual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Complex environment 

of intensive care unit ’ , ‘ ICU nurses ’  crucial work ’ , and 

‘Characteristics of critically ill ICU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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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 the causal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Reason for PR use’ and 

‘Reason for stop using PR’. 

4. For the central phenomenon, it was found that ‘Contempl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use PR’. 

5. ICU nurse had an action/interaction of ‘Focusing on patient care’ and 

‘Prioritizing patient recovery’. 

6. The investing conditions were ‘ ICU nurses’  career, ability, and 

clinical experiences ’ , ‘ Contrast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Nurses’ PR’, and ‘Various support system in ICU’. 

7. As a result, ICU nurses were left with ‘Eventually finding the solution’ 

and ‘Still stuck in troubles and conflicts' in using PR’.  

 

The grounded theory, ‘A safety device to save my unpredictable patient’ 

showed the process of nurses using PR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ICU 

of an advanced general hospital. To resolve conflicts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this study suggested nursing education about PR and an algorithm that 

can help nurses to apply while decision making and using of PR. We suggest the 

need for continuous interest in PR and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from the 

perspectives of various medical staff, including ICU patients and caregivers, and 

heath care providers. 

 

 

Keywords : Physical restraint, Intensive care unit, Grounded theory, Quali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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